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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박물관(Museum)

BMW 박물관은 2008년 6월 21일, 2년 6개월의 레노베이션을 마치고 재개관했다. 2002년 레노베이션 계획이 시작되어 2004년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였고, 2008년에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BMW 박물관은 기존에 비해 전체 면적이 5,000m2로 약 5배 확장되었으며 120여대의 차량이 전시되는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었다. BMW 박물관은 2007년 문을 연 BMW 벨트(BMW Welt)와 함께 BMW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BMW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다.

197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하던 건축가, 칼 슈반처(Karl Schwanzer)가 건축한 BMW 박물관은 커다란 그릇(bowl)과 같은 형태로 디자인되어 4 실린더 BMW 본사 건물과 나란히 뮌헨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아왔다. BMW 박물관은 특히 레노베이션을 통해 도로(streets), 광장(squares), 다리(bridges), 집(houses) 등 건축물을 모티브로 도심 속의 도로를 연상시키는 디자인과 폭넓게 개방된 전시 공간, 시리즈별로 전환되는 공간 구성으로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공간 내부로 역동적으로 이어지는 경쾌한 경사로 시스템이 방문객들을 25개 전시장에서 펼쳐지는 테마 여행으로 인도한다. 방문객들은 마치 멋진 도시의 잘 닦여진 길을 따라 거리를 걷고 있는 것처럼 이 통로를 통해 이동한다. 90여 년의 BMW 역사와 전통을 보여주는 BMW 박물관은 7개의 테마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BMW 자동차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BMW 로드스터’가 레노베이션 된 박물관 중앙에 전시되어 있다. 

또한, 1975년부터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 되어 현재 전 세계를 돌며 BMW의 ‘아트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는 BMW 아트카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며 그 일부가 상시로 전시되고 있다. 그리고 BMW 그룹의 비전을 보여주는 경주용 수소자동차 H2R도 박물관의 중요한 전시물로 자리잡고 있다. 이 밖에도 임시전시관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전시가 지속적으로 기획되고 있다. 

BMW 박물관을 찾는 전 세계 관람객들을 위해 영어와 독일어 가이드 투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박물관의 입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지막 입장 시간 오후 5시 30분/월요일 휴무)이다. 입장료는 성인 1인 기준 10유로이며 27세 이하 학생과 18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7유로다. 5명 이상의 단체의 경우에는 각각 9유로의 입장료를 지불하면 되며 4명까지 가능한 가족 티켓은 (어른 2명, 18세 미만 아이 3명) 24유로에 판매하고 있다. 

BMW 박물관과 가이드 투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http://www.bmw-museum.en/)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물관 내에서는 관람 외에 BMW 자동차의 그림, 사진, 모델카 등을 판매하는 뮤지엄 샵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으며 레스토랑과 라운지 그리고 테라스로 나눠진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M1 카페에서는 휴식과 함께 뮌헨시와 올림픽 공원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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